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00장 내 맘이 낙심 되며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2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3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 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입어 원수를 이기네

후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12월 23일(수) 기도 담당 : 이승현 집사

2020년 12월 22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형석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94장 ································· 다  함  께

기       도 ·············································································· 김영대 집사

성 경 봉 독 ························ 사사기 6:14~24 ······················· 인  도  자

설       교 ·········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300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 사사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

요 일 본 문 제 목

12월 22일(화) 삿 6:14-24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2월 23일(수) 삿 7:4-9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이다 

12월 24일(목) 삿 13:24-14:4 선행적 은총과 극복되지 못한 약점 사이에서...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2월 22일(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의 교회를 통해 생명을 공급해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이 민족에 복음의 소망을 심게 하신 새문안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더욱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에 주

님의 기쁘신 뜻을 선하게 펼쳐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코로나 19의 위협

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

교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서로를 도우며 사랑과 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손

길을 베풀어주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에게 선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

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임된 사명을 겸손과 성실로 잘 감당케 하시고 혼

란한 상황들이 안정을 찾아가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속히 해소되게 하옵소서. 북녘

의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

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